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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은퇴 전·후 경력 전환을 시도하는 다양한 경력을 갖춘 액티브 시니어들이 증가됨에 따라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창업교육 

및 지원이 포함된 창업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창업 조직역량과 기능역량으

로 구분하고, 역량요인들이 창업 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창업역량은 조직역량(리더십, 문제해결, 창

의성, 의사결정, 의사소통)과 기능역량(경영전략, 마케팅, 사업계획서)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창업 효능감은 창업역량요인들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제안된 구조모형에서의 이질성, 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PLS-POS 분석이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서베이회사의 도움을 받아 액티브 시니어 연령층(40∼65세 미만)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데이터는 총 433명의 예비창업자들로부터 수집되었으며, SPSS 28.0과 SmartPLS 3.3.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액티브 시니어의 조직역량들과 기능역량들은 창업 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액티브 시니어의 조직역량들과 기능역량들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 효능

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모형에서의 이질성 패턴을 찾기 위한 PLS-POS 분석을 통하여 창업의지에 대한 예측지향적 시장세분화가 실시된 결과, 두 개

의 집단(POS S1, POS S2)이 도출되었다. 먼저, POS S1의 경우에서, 조직역량이 창업 효능감과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기

능역량이 창업 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POS S2의 경우엔, 기능역량이 창업 효능감과 창업의지, 그리고 

창업 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LS-POS의 분석 결과는 창업역량 교육은 액티브 시니어들이 

원하는 조직역량과 기능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창업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집단별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조직역량이 필요한 집단에겐 리더십, 문제해결, 창의성, 의사결정,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 등을 

중심으로, 그리고 기능역량을 중시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경우엔, 경영전략, 마케팅, 그리고 사업계획서 수립 및 작성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핵심주제어: 액티브 시니어, 창업역량, 창업교육, 창업 효능감, 창업의지, PLS-POS

Ⅰ. 서론

40대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1.7%에서 

2020년 말 기준으로 55.9%로 증가되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

회로 변화되었다. 40대 이상의 인구 증가 현상과 함께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명예퇴직의 증가, 취업난의 가속화로 

인해 창업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중소기업부의 2016∼2021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창업 수가 증가 되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창업 수가 30대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그 예를 보여준다1). 따라서 40대 이상의 연령층에 대한 

창업의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시니어로 명명되나,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40대 이상의 연령층은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로 

명명된다. 액티브 시니어는 청년과 노인 또는 고령자에 해당

되지 않는 40∼65세로서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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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창업 교육 및 창업역

량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강병승, 2020). 따라서 액

티브 시니어에 대한 창업의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

나 창업의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의 연구들(곽동신 외, 2016; 
김용태, 2017; 김종명·이서영, 2020; 김지영 외, 2017)은 청년 

또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40대 이상의 액티브 

시니어들에 대한 연구는 소수이다(박종범 외, 2020; 강병승, 
2020). 그러므로 본 연구는 40대 이상의 액티브 시니어들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창업역량과 창업 효능감으

로 제시하고 이들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다. 
창업역량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특성과 성향에 초점을 두는 

개인적 관점이 아닌 창업가의 성공을 위해 개발될 수 있는 

기업가정신 관점에 초점을 두는 접근법이다(Kyndt & Baert, 
2015). 예비창업가에게 있어 창업역량은 많은 자원과 긍정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보다 중요하다(Man et al., 2002). 창업에 

필요한 역량은 기업가가 자신의 비즈니스를 키워 나아감으로

써 성공적인 기업가적 행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Weerakoon & Kodithuwakku, 2018). 창업역량은 경험과 훈련

을 통해 개발되고 학습될 수 있으며, 창업의도를 설명하는 중

요 변수이므로 창업자가 창업역량을 개발하도록 정부와 가족

이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Man et al., 2002; Mulder et 
al., 2007,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을 고려하면서 은퇴 후

의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둔 액티브 시니어들의 

경우에는 더 중요하다(강병승, 2020; 성창수 외, 2013).
본 연구에서 창업역량은 직무에 관련된 조직역량(조직화와 

동기부여, 개인적 기술과 리더십)과 기능역량(마케팅, 재무 

등)으로 구분되어(Smith & Morse, 2005), 전자는 리더십, 창의

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의사결정, 후자는 경영전략, 마케팅, 
사업계획서 등의 경영을 위한 기능역량으로 구분된다. 창업에 

필요한 요소들은 사회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 (Asree et 
al., 2010; Swanson et al., 2020)과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view)(Adler & Kwon, 2002)에서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역

량 또는 자원(resources)으로 설명된다. 
창업역량은 창업 확신인 창업 효능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여 

액티브 시니어들이 창업에 대한 의지를 갖도록 한다(곽동신 

외, 2016; 김용태, 2017; 최대수·성창수, 2017; 최수형 외, 
2020). 따라서 액티브 시니어들의 창업 효능감을 높이고 창업

의도를 높이는 창업역량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창업 

욕구에 맞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액티브 시니어들의 창업의지를 증대

시킬 수 있는 조직과 기능 차원의 역량이 무엇인가를 확인하

도록 해주고, 창업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계획, 조직, 
그리고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

다. 이지안·안영식(2018)은 창업단계별로 필요한 창업역량이 

다르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인 액티브시니

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제시된 창업역량-창업 효능감- 
창업의지 프레임워크가 응답자들 모두에게 동질적으로 적용

될 것인가, 즉 이질적인가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과제를 위

해, 본 연구는 PLS-POS(Becker et al., 2013)를 이용하여 연구

모형을 분석한다. PLS-POS는 제시된 프레임워크에서 응답자

들이 중요시하는 역량이 다를 것이라는 이질성(heterogeneity)
을 가정한다. PLS-POS는 군집분석을 이용한 시장세분화와 유

사하게 구조모형을 이용한 예측적 시장세분화를 가능하게 해

준다(Haverila, et al.; Liebana-Cabanillas, & Alonso-Dos-Santos, 
2017). 따라서 PLS-POS 분석 결과는 액티브시니어들이 창업

에 필요한 조직역량과 기능역량 중 어떤 역량을 더 중요시하

며, 그 결과 창업 효능감과 창업의도가 높아지는가를 파악하

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창업

에 필요한 조직역량→창업 효능감→창업의지, 기능역량→창업 

효능감→창업의지, 또는 조직역량+기능역량→창업 효능감→창

업의지의 프레임워크로 나누어지는 집단을 확인하여 창업의

지를 예측하는 시장세분화가 가능하다. PLS-POS를 적용한 본 

연구는 국내 창업분야에서 처음 시도된다는 점에서 이론적 

관점뿐 아니라 방법론의 발전에 기여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액티브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는 노인을 건강하고 활동적인 연장자로 보는 

개념이다(Neugarten, 1996). 국내에서도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이후 소비와 여가 생활을 즐기는 50-60대(김지은, 김은경, 
2018)로서 여유로운 자산과 소득을 보유한 건강한 활동적 연

장자 등으로 정의된다. 사회적으로 노년층의 저축보유액 증

가, 연금제도의 활성화, 퇴직금 제도의 발전에 따라 경제력을 

지닌 액티브 시니어들은 여가, 문화, 레저활동 등 동적인 활

동을 하면서 소비 행동에 적극적이며, 은퇴 후의 노후 생활을 

위한 생활 설계에도 열정적이다(김정실, 2006). 
그러나 우리나라의 액티브 시니어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경

력을 이용하여 안정적 재취업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획득

의 기회에 한계성에 봉착하고 있다(지기철, 2020). 최근 기본

적인 정책의 변화와 평생교육체계와 직업훈련체계를 연계한 

창업정책의 적극 추진과 함께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창업

교육 및 창업 지원이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할 시점에 도달되

었으며(박종범 외, 2020), 이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액티브 시니어를 많은 경험과 경력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40∼65세 미만까지의 연령

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액티브 시니어는 40∼
65세로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활동적이며, 적극

적인 소비계층으로 지칭된다. 
따라서 40대 이상의 액티브 시니어들은 직장을 다니는 동안 

조직역량(조직화와 동기부여, 개인적 기술과 리더십)과 기능

역량(마케팅, 재무,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학습하였으며, 은

퇴 후에 자식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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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소유한 시니어로 설명될 

수 있다.    

2.2. 창업역량의 개념

창업역량은 사회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에 근거하여,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창업가의 지식(knowledge), 능력

(ability), 기술(skills)로 정의되며(Asree et al., 2010; Swanson et 
al., 2020),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 창업가의 자원(resources)으
로 간주된다(Adler & Kwon, 2002). 
많은 학자들이 창업역량에 대해 설명하고 분류하고 있으나, 

학자들의 연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Man et 
al.(2002)은 과정/행동적 접근법에 따라 기회, 관계, 개념적, 조

직화, 전략적, 그리고 몰입의 6가지를 기업가 역량으로 제시

하였다. 창업역량은 개인의 내재적 특성을 설명하는 개인 역

량(Boyatzis, 1982)과 지식, 기술, 역량 등의 실무역량(Ronstadt, 
1985)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한편, Smith & Morse(2005)는 관

리역량을 직무에 관련된 기능적 역량(마케팅, 재무 등)과 조

직역량(조직화와 동기부여, 개인적 기술과 리더십)으로 구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창업역량은 기업가정신을 성공적 

비지니스로 이끄는 선행요인으로 정의되며, Smith & 
Morse(2005)의 연구에 따라 개인의 내재적 특성을 설명하는 

리더십, 문제해결, 창의성, 의사결정, 그리고 의사소통 등의 

역량을 조직역량,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그리고 경영전략 

역량 등의 기능역량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

된 조직역량은 Smith & Morse(2005)가 제시한 조직역량은 개

인역량, 그리고 기능역량은 기능역량과 유사하다. 

2.2.1 조직역량

조직역량은 개인이 창업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역할을 수행함

에 있어 창업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개인의 내재적 특성

으로(Boyatzis, 1982) 조직화와 동기부여, 개인적 기술과 리더

십 등이 포함된다(Smith & Morse, 2005). 조직역량은 경영성

과와 인간관계가 있는 개인의 기초특성 즉, 지속적이며, 내재

된 개인의 성격으로 개인의 성격으로 다양한 상황 및 직무과

업에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다(Spencer et al., 1997). 
이것은 CEO의 창업역량이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으로 학습되

어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Ronstadt, 1985), 리더십, 문제해결, 
창의성, 의사결정, 그리고 의사소통으로 구분된다.
리더십은 개인 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시적 차원

과 조직을 혁신하고 힘을 동원, 사회적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시적 차원으로 정의된다(Burns, 1979). 리더십은 창업

하려는 CEO의 자신감, 언어표현 능력을 지니고 논리적 사고

로 개념화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된다(Boyatzis, 
2008). 리더십은 리더의 관리역량을 설명하는 변수로 간주되

며(김현주·전상길, 2006), 소규모 신생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

자의 효과적 리더십은 성공의 지름길에 필요한 역량이다

(Cogliser & Brigham, 2004).
문제해결은 상상력과 연관 지어 새롭고 적절하거나 유용한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이전에 관련되지 않은 대상 또는 변수

를 연관시키는 창의적 능력으로 정의된다(Morris et al., 2013). 
연구자들은 창의적 문제해결이 새로운 창업기회를 인지하는

데 중요하므로 대학생(안태욱·박재환, 2018), 사회적 창업가

(Miller et al., 2012), 예비창업자(이승재·김영환, 2019) 등의 창

업역량 교육에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창의성은 항상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

고 기존의 것과 다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만

들 수 있는 역량이다. 또한, 창의성은 창업 아이템을 융합하

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하환호·변
충규, 2014). 창의성이 창업가의 역량에 중요하다는 근거는 창

의적인 사람은 세계적이며, 한계가 거의 없다는 생성이론

(Generativity theory)에 근거한다(Epstein, 1995; 1996). 창의성은 

대학생(안태욱·강태원, 2017) 및 예비창업자(이우진 외, 2013)
의 창업교육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량이다. 
의사결정 역량은 창업가가 창업 시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과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적의 안을 도출하여 창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역량이다. 즉, 의사결정역량은 창업

가가 창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Miller & Drotar, 2007)이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역량은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위한 관

계를 맺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창업 아이디어 또는 관련 제반 

사항을 전달하는 관리역량으로 협업에 필요한 요소이다. 커뮤

니케이션 역량이 좋을수록, 재무적 결과도 좋아진다(Baron & 
Tang, 2009). 

2.2.2 기능역량

창업에 필요한 기능역량은 사업 아이디어 탐색, 사업계획의 

구체화, 계획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창업 

지식, 기술, 역량이며(Ronstadt, 1985), 창업의 계획부터 절차, 
방법 등을 가르치고 창업을 통해 성공하는 방법을 인지할 수 

있는 역량이다(나상균, 2016). 창업기능역량교육은 창업에 대

한 스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창의적 역량을 보유한 사람

과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사람이 창업교육을 받으면 창업에 

대한 지식, 노하우를 획득하게 해준다(서성열, 2019). 즉, 창업

기능역량교육은 창업 타당성과 창업 절차,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에 따른 마케팅과 경영전략, 그리고 자금조달에 관

련된 재무역량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선 액티브 시

니어들의 창업에 관련된 기능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재무역량

은 제외되고 사업계획서 작성 역량, 마케팅 역량, 그리고 경

영전략 역량의 세 가지만 이용하여 창업기능역량이 측정되었

다. 
경영전략역량은 동적 역량(dynamic capabilities) 관점에서 시

장의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기회를 포착하며, 기업의 자원

을 변형하고 자원의 재구성을 통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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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Easterby‐Smith & Prieto, 2008). 창업가가 기회를 탐색하고, 
자원을 획득 및 재구성할 수 있는 동적 역량(dynamic 
capabilities)을 갖게 되면(안태욱·강태원, 2019), 새로운 비니지

스 창출이 가능하다(Farago et al., 2019). 그 이유는 동적 역량

을 통해 창업가는 불확실하며, 격동적인 기업환경에 능동적이

며, 창의적으로 대응 및 적응이 가능하며, 시장 내에서 지속

적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케팅역량은 가격결정, 제품개발, 변화 관리, 마케팅 커뮤니

케이션, 판매, 시장정보관리, 마케팅 계획, 그리고 마케팅 실

행 등으로 구성되며 경영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Vorhies & Morgan, 2005). 마케팅역량은 시장세분화, 표적마

케팅, 그리고 제품, 가격, 경로 및 프로모션을 통한 포지셔닝

전략 수립에 관련된 역량으로, 기업역량의 핵심요인으로 간주

된다(Lee et al., 2015; Welsh et al., 2017).   
사업계획서는 예비 창업가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사업 개념, 운영계획, 마케팅 계획, 재무계획, 
조직구조 그리고 법적 요건 검토 등(Zuckerman, 2004)을 말한

다. 사업계획서엔 달성될 수 있는 사업 목적과 전략뿐만 아니

라 사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Karlsson 
& Honig, 2009; Watson & McGowan, 2019). 사업계획서는 창

업 포인트, 방향, 그리고 목적 등에 관한 로드맵(road map)이
다(Olokundun et al., 2017).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은 초

기 창업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성공을 높이고, 실

패를 줄일 수 있는 핵심역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3 창업 효능감

창업 효능감은 기업가의 자기효능감(Chen et al., 1998)으로 

창업에 대한 확신(Piperopoulos & Dimov, 2015)과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McGee, et al., 2009)으로 설명된다. 자

기효능감(self-efficacy)은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는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의 핵심 요인으로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일종의 신념으로서 캐나다의 심리학

자 Bandura가 제안한 개념이다(Bandura, 1977; 1982). 이런 관

점에서 창업 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이라는 용어를 대체하여 창

업이라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창

업가의 믿음으로 설명된다.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의 관점에서 창업 효능감은 목표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목표와 목표 달성 간의 연계를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

다(Bandura, 1991). 최소한의 창업 효능감이 없다면 잠재적인 

기업가들의 창업 동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Markman 
et al., 2002; Zhao et al., 2005).
이와 같이 창업 프로세스에서 자기효능감은 절대적으로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창업 분야에서 자기효능감은 

창업 자기효능감(ES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으로 명명하

여 창업과 창업의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Drnovšek et 
al., 2010). 그 이유는 창업 효능감이 창업이라는 과업에 특화

되어 있으며, 창업을 위한 내부(성격)와 외부(환경) 제약과 가

능성에 대한 개인의 확신 있는 신념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

며, 창업 의지 또는 행동과 가깝기 때문이다(Drnovšek et al., 
2010). 따라서 높은 창업 효능감을 갖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은 

창업이라는 과업을 위해 더 나은 계획과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낮은 창업 효능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전을 회피하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기호보다 

위험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2.4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창업의 전 단계를 말한다. 창업의지는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에 대한 개인의 몰입(Krueger & Carsrud,, 1993)
으로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기초를 만들어준다

(Veciana et al., 2005).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Ajzen, 1991)에 따르면, 창업은 창업자의 계획된 행동

으로 창업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예측 변수이다. 창업의지

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설명된다(Krueger, 2007). 창업의지는 잠재적으로 진취

적인 개인의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새로운 비

즈니스를 창출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Thompson, 2009). 
따라서 창업의지는 계획된 기업가적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 경험 및 행동을 지시하는 의식적인 마음 상태로 정의된

다(Bird, 1989). 그러므로 창업의지는 창업을 위한 행동을 수

용 또는 채택하려는 의도로 설명된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가설

3.1.1 창업역량과 창업 효능감 그리고 창업의지

간의 관계

사회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에 따르면, 창업 역량은 예

비창업자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창업가들이 갖추어야 

하는 지식(knowledge), 능력(ability), 기술(skills)로서(Asree et 
al., 2010; Swanson et al., 2020),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view) 관점에서 향후 창업기업의 자원이 되는 중요 요인이다

(Adler & Kwon, 2002). 따라서 창업에 필요한 역량이 갖추어

진 예비창업가들은 창업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편이다(최수형 

외, 2020). 대학생들과 같은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역량(IT, 창

의성, 사회적과 시장인지 역량 등)을 갖게 되면, 창업 효능감

이 높아지고, 그 결과 창업의도가 높아진다(최대수·성창수, 
2017). 김용태(2017)는 인지역량, 대인관계역량, 사업화 역량으

로 구성된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여 창업가의 기업가적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곽동신 

외(2016)는 성취역량, 창의성 역량, 개념화 역량, 사회적 역량 

등의 창업역량이 창업의지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Zarefard & Cho(2018)는 관리적 역량(의사결정, 문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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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평가, 커뮤니케이션, 계획과 통제, 조직화), 지식과 기술 

역량, 리더십 역량, 창조성과 혁신적 역량, 네트워크 구축 역

량 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일부 연구

자들은 리더십이 창업 효능감(김해룡, 2008)과 창업의지(강재

학·하규수, 2015; 유봉호, 2014)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

로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창업역

량 요인들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 창업역량은 조직역량

과 기능역량의 두 가지 차원으로 측정된다.

가설 1: 창업역량이 높을수록, 창업 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 
   1-1: 조직역량이 높을수록, 창업 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 
   1-2: 기능역량이 높을수록, 창업 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창업역량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질 것이다.  
   2-1: 조직역량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질 것이다. 
   2-2: 기능역량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질 것이다. 

3.1.2 창업 효능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Ajzen, 
1991)과 자기효능감 이론(Bandura, 1977)에 따르면, 창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인 창업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창업을 하려는 의지가 높다(Hsu et al., 2019; Tsai 
et al., 2016). 한편,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효능감은 창업교육에 

의해서 강화되며, 그 결과 창업의지가 생긴다(Nowiński et al., 
2019; 이정란·장규순, 2018). 많은 연구들(Fuller et al., 2018; 이
현경·이일한, 2016)은 창업에 관련된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

를 높이는 요인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

서는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창업 효능감이 높으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질 것이다. 

3.2 조사 설계

3.2.1 표본설계

본 연구의 설문대상은 퇴직 및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만 40
∼65세까지의 액티브 시니어들이다. 퇴직 및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설문응답자로 선택된 이유는 창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창업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구체적 평가

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창업의도에 관한 연구에

서 기업가정신 과목을 수강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설문응답

자로 선택된 이유와 유사하다(Piperopoulos & Dimov, 2015).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목적에 따라 

40대 이상의 응답자들이 선정되었으므로 표본추출법은 편의

표본추출이며, 433부가 회수되어 설문지 모두가 분석에 이용

되었다.

3.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항목들은 다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7점=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창업역량의 개념은 정의되기가 매우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

는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를 참조하여 창업조직역량과 창업기

능역량으로 측정된다(Mcmullan & Long, 1987; Smith & Morse, 
2005; 김종명·이서영, 2020; 김지영 외, 2017; 손성호 외, 1997; 
이상호 외, 2016; 정지호, 2014). 조직역량은 리더십(3개 문항), 
창의성(3개 문항), 문제해결(3문항), 의사소통(3개 문항), 의사

결정(3개 문항) 등으로 구분되어 측정되었다. 기능역량은 경

영전략(5개 문항), 마케팅(5개 문항), 그리고 사업계획서(4개 

문항) 등으로 구분되어 측정되었다. 기능역량에서 재무역량은 

액티브 시니어들의 사회 경험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포함되

지 않았다.  
창업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업무나 상황에서 가지게 되는 자

신감으로 표현되고,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나 위험요소에서 

창업을 위한 목표, 주어진 상황에 맞는 행동들의 과정을 움직

일 수 있는 개인들의 신념, 개인적인 선택 또는 욕구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되며(Boyd & Vozikis, 1994), 단일차원의 5개 문

항으로 측정되었다.
창업의도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퇴직 후 창업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되며, Miller et al.(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7개 문항이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되어 사용되었다.

Ⅳ. 실증 분석 결과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남자(50.1%)와 여

자(49.9%)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기혼

(81.8%)이며, 4년제 대학교(재학) 졸업 이상(68.2%)이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간소득은 3,000∼5,000만원 미만

(39.9%)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3,000만원 미만(28.1%)의 순

이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n=433)

전체
POS S1#

(n=193)
POS S2
(n=240)

성별 ²=2.230, 
df=1, 

p=0.135

남자 217 88 128

여자 216 104 112

연령 ²=2.6631, 
df=2, 

p=0.268

40-49세 113 56 57

50-59세 218 89 129

60세 이상 102 48 102

결혼 상태 ²=.339, 
df=1, 

p=0.844

미혼 및 기타 79 36 43

기혼 354 157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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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S-POS 결과 도출된 예측적 시장세분집단

근무 직종은 대부분 사무직/관리직(79.5%)이며, 직위는 사원

(대리)급(36.5%), 차·부장급(25.2%), 그리고 과장급(18.5%)의 순

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응답자들은 재취업 지원 서비스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70.2%), 창업교육도 받지 않은 것

(90.3%)으로 나타났다.

4.2 분석절차

각 연구단위의 단일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martPLS 
3.3.7을 이용하여 2단계 접근법에 의한 측정모형분석이 실시

되었다(Lee, et al., 2016). 먼저, 5개와 3개의 하위차원으로 구

성된 조직역량과 기능역량 연구단위 모두와 창업 효능감, 그

리고 창업의지를 구성하는 모든 변수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

성을 체크하기 위하여 모든 연구단위들로 구성된 1차요인 

(first order factor) 분석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1차요인분석에

서 고차원으로 구성된 조직역량과 기능역량을 구성하는 하위

차원들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고, 각 하위차원들의 판별타당

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각 하위차원들을 구성하는 변수들

을 합하여 평균한 값이 조직역량과 기능역량의 변수로 사용

되었다. 
구조모형 분석 후에, 구조모형의 이질성, 즉 패턴을 찾아 예

측적 시장세분화를 하는 기법인 PLS-POS(partial least 
squares-prediction-oriented segmentation)(Becker et al., 2013) 분

석이 실시되었다. 

4.3 타당성과 신뢰성 평가

본 연구에서 이용된 연구단위들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 평

가는 다음의 기준으로 평가되었다(Hair Jr et al., 2021; Hur & 
Lee, 2021).
먼저, 타당성은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으로 구분되어 검

증되었다. 수렴타당성은 요인부하량(표준화 λ: .5 이상)과 평

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0.5 이상), 
Cronbach's Alpha(0.7 이상)와 연구단위 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 0.7 이상) 값을 통해 검증되었다(Fornell & Larcker, 
1981). 판별타당성은 1) 상관관계 값이 AVE의 제곱근(square 
root) 값보다 작을 경우와 2) HTMT(Heterotrait-Monotrait Ratio 
of Correlations)(상관계수 값의 이질성-단질성 특성 비율) 값이 

0.9보다 작을 경우,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4 측정모형분석

1차요인으로 구성된 모든 연구단위들에 대한 측정모형분석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각 연구단위를 구성하는 변수들 중 

제거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된 

판별타당성을 설명하는 HTMT 값(<표 4>) 중 경영기능역량을 

구성하는 마케팅과 사업계획서의 HTMT값이 기준 값인 0.9보
다 높으나 Fornell & Larker 기준에 문제가 없으며(<표 3>), 두 

개념이 다른 개념이므로 경영기능역량의 하위차원으로 사용

되었다. 조직역량을 구성하는 5개의 하위차원 연구단위들도 

합하여 평균한 값이 조직역량의 변수로 사용되었다.

4.5 연구모형의 평가

제시된 연구모형은 Smart PLS 3.3.7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

으로 평가되었다(Chin, 1998; Hair Jr et al., 2021; Kim et al., 
2019; Hur & Lee, 2021). 첫째,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이 1.899-2.968로 5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는다. 둘째, 내생변수의 설명력(R²)을 살펴본 

결과, 창업 효능감이 0.663(66.3%), 창업의지가 0.567(56.7%)로 

기준 값인  .10(10%)(Falk & Miller, 1992)보다 높아 예측적합

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Chin(1998)의 설명력 기준

(0.67(강), 0.33(중), 0.19(약))에 따르면,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중 이상이다. 

학력

²=2.160, 
df=3, 

p=0.540

고등학교 졸업 84 39 45

전문대학교(재학) 졸업 54 28 26

대학교(재학) 졸업 244 102 142

대학원(재학) 졸업 이상 51 24 27

연간 소득

²=1.731, 
df=6, 

p=0.943

2,000만 원 미만 30 11 19

2,000-3,000만 원 미만 92 43 49

3,000-4,000만 원 미만 97 46 51

4,000-5,000만 원 미만 72 32 40

5,000-7,000만 원 미만 84 37 47

7,000-9,900만 원 미만 43 17 26

9,900만 원 이상 15 7 8

근무 직종

²=2.884, 
df=4, 

p=0.577

생산직 40 19 21

사무직/관리직 270 119 151

영업직 34 17 17

관리직 74 29 45

연구직 15 9 6

직위

²=6.803, 
df=4, 

p=0.147

사원(대리)급 158 73 85

과장급 80 31 49

차·부장급 109 54 55

임원급/대표급 55 18 37

기타 31 17 17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여부 ²=3.228, 

df=1, 
p=0.072

예 129 49 80

아니오 304 144 160

창업교육 경험여부 ²=.175, 
df=1, 

p=0.676

예 42 20 22

아니오 391 173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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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구단위 교차타당성 중복성(construct cross-validated 
redundancy; Q²) 값이 창업 효능감이 0.519(51.9%) 그리고 창업

의지가 0.443(44.3%)으로 0보다 커서 예측적합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SRMR(the root mean square residual)이 기

준치인 1보다 작은 .057이므로 모형의 예측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4.6 공통방법편의 검증

모든 연구단위들에 대한 응답을 동일한 응답자가 답하였으

므로, 절차적과 통계적 접근방법에 의해서 공통방법편의가 검

증되었다(Kang, et al., 2021). 먼저, 절차적 접근법은 1) 설문서

의 모호한 문항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통하여 응답자

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들이 수정되었으며, 2) 응답자들의 

응답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응답자들에게 응답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3) 설문문항을 제시

할 때,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가 연속적으로 한 화면에 제시

되지 않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통계적 접근법은 Kock(2015)의 

연구에 따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이용한 공통방

법편의(common method bias, CMB)가 검증되었다. 
분석 결과, VIF 값(1.899-2.968)은 3.3 이하로 나타나 CMB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7 조절변수 역할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된 창업역량-창업 효능감-창업의지의 프레

임워크에는 <표 1>에 제시된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수

준(전문대졸 이하, 대졸 이상으로 구분), , 직위 (과장급 이하, 
차장급 이상을 구분), 재취업지원 서비스 교육 여부, 그리고 

창업 교육 경험 여부 등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들이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인구통계적 특성 변수들의 조절효과

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이 이용

되었다(Swanson et al., 2020). 그러나 분석 결과, 각 연구단위

들 간의 관계는 집단 별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아 인구통계적 변수들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

서 전체 데이터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표 2> 1차 요인 측정모형 분석

연구단위와 항목 요인적재값
Cronbach's

Alpha
Composite
Reliability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리더십 0.723 0.839 0.635

나는 팀원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

0.757

나는 창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다. 0.848

나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조직원, 거래처, 고객과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0.783

창의성 0.935 0.958 0.885

나는 창의적 아이템을 창업에 적용한다. 0.937

나는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을 통해 아이템 발굴을 한다. 0.955

나는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사업계획을 제안한다. 0.930

문제해결 0.908 0.942 0.845

나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다. 0.908

나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0.927

나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한다. 0.923

의사소통 0.840 0.902 0.754

나는 문제가 발생하면 팀원들과 소통을 통해 해결한다. 0.820

나는 아이템 발굴 시 팀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0.904

나는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 0.880

의사결정 0.877 0.924 0.802

나는 창업자로서 신념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판단한다. 0.897

나는 나의 판단을 믿고 결정하여 고 나간다. 0.873

나는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시장진출을 위해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다.
0.917

경영전략 0.945 0.958 0.820

나는 경영전략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였다. 0.897

나는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0.929

나는 경영전략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0.841

나는 내부 및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방법을 알게 되었다. 0.924

나는 회사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알게 하였다.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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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Fornell-Larcker Criterion

연구단위 1 2 3 4 5 6 7 8 9 10

1. 리더십 0.797

2. 창의성 0.705 0.941

3. 문제해결 0.650 0.615 0.919

4. 의사소통 0.678 0.643 0.760 0.868

5. 의사결정 0.706 0.695 0.678 0.750 0.896

6. 경영전략 0.554 0.620 0.523 0.559 0.655 0.905

7. 마케팅 0.548 0.622 0.480 0.534 0.633 0.859 0.932

8. 사업계획서 0.528 0.619 0.498 0.532 0.626 0.850 0.909 0.950

9. 창업 효능감 0.649 0.676 0.560 0.635 0.727 0.728 0.701 0.708 0.890

10. 창업의지 0.588 0.615 0.419 0.434 0.582 0.617 0.637 0.603 0.737 0.893

# 굵은 글씨는 AVE값의 제곱근 값이며, 다른 숫자는 상관관계 값임.

<표 4> Heterotrait-Monotrait Ratio (HTMT)

연구단위 1 2 3 4 5 6 7 8 9 10
1. 리더십

2. 창의성 0.834
3. 문제해결 0.827 0.668

4. 의사소통 0.885 0.713 0.879

5. 의사결정 0.879 0.766 0.759 0.863

6. 경영전략 0.646 0.660 0.567 0.615 0.719

7. 마케팅 0.626 0.656 0.514 0.582 0.687 0.901

8. 사업계획서 0.606 0.651 0.533 0.577 0.678 0.891 0.943

9. 창업 효능감 0.766 0.722 0.607 0.699 0.801 0.773 0.738 0.745

10. 창업의지 0.656 0.648 0.447 0.464 0.631 0.647 0.662 0.625 0.775

# 기능역량 중 마케팅과 사업계획서의 HTMT값이 기준값인 0.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개념이 다른 개념이므로 기능역량의 하위차원으로 사용됨

연구단위와 항목 요인적재값
Cronbach's

Alpha
Composite
Reliability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마케팅 0.962 0.971 0.869

나는 창업 아이템에 대한 시장조사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0.933

나는 창업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0.943

나는 창업아이템에 대한 시장분석 방법을 알게 되었다. 0.949

나는 창업아이템에 대한 경쟁사 상황을 알게 되었다. 0.944

나는 창업아이템에 대한 고객 분석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0.891

사업계획서 0.964 0.973 0.902

나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항목을 알게 되었다. 0.940

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자신감이 생겼다. 0.951

나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습득하였다. 0.959

나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다. 0.949

창업 효능감 0.934 0.950 0.792

나는 창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자신이 있다. 0.900

나는 창업에서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수행할 자신이 있다. 0.924

나는 창업에서 자금을 잘 관리할 자신이 있다. 0.840

나는 창업을 창의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0.904

나는 리더로써 직원들이 나의 의견을 잘 따를 수 있게끔 할 자신이 있다. 0.879

창업의지 0.957 0.965 0.797

나는 비전 있는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창업을 할 수 있다. 0.817

나는 창업가가 되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0.890

나는 가까운 미래에는 반드시 창업하기로 결심하였다. 0.921

나의 사업체를 하나 소유하거나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다. 0.912

나는 창업에 실패의 위험이 있어도 반드시 창업하고 싶다 0.897

나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0.906

나는 창업을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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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연구가설의 검증

액티브 시니어 창업역량에서 창업조직역량과 창업 효능감 

그리고 기업가정신 관계가 검증되었다(<표 5> 참조). 먼저, 조
직역량이 창업 효능감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쳐(경로

계수=0.455, t=9.270, p<0.01)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조직역량은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경로계수=0.075, t=1.511, n.s.) 가설 1-2는 채택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액티브 시니어의 기능역량과 창업 효능감 간의 

관계가 검증되었다. 먼저, 기능역량은 창업 효능감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쳐(경로계수=0.432, t=8.793, p<0.01) 가설 2-1
은 채택되었다. 그리고 기능역량은 창업의지에도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쳐(경로계수=0.197, t=3.119, p<0.01) 가설 2-2
도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창업 효능감도 창업의지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쳐(경로계수=0.534, t=8.707, p<0.01) 가설 

3은 채택되었다.

4.9 연구모형 분석도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측정모형분석 절차에 따

라 최종분석모형은 <그림 1>과 같다. 

# 조직역량과 기능역량을 구성하는 변수들은 각 연구단위를 구성하는 변수들을 합
하여 평균한 값임.
Note: 인구통계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비유의적임.

<그림 1> 연구모형 분석도 및 분석 결과

4.10 창업 효능감의 매개역할 검증

창업 효능감이 조직역량과 창업의지, 그리고 기능역량과 창

업의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역할이 분석되었다. 분석 결

과, <그림 1>과 같이, 창업 효능감은 조직역량과 창업의지 간

의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매개 역할(조직역량→창업의지, n.s.), 
기능역량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분매개 역할(기
능역량→창업의지, p<0.01)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구조모형 분석 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SE t p-값 결과

가설 1-1 조직역량 → 창업 효능감 0.455 0.049 9.270 0.000 채택

가설 1-2 조직역량 → 창업의지 0.075 0.050 1.511 0.131 기각

가설 2-1 기능역량 → 창업 효능감 0.432 0.049 8.793 0.000 채택

가설 2-2 기능역량 → 창업의지 0.197 0.063 3.119 0.002 채택

가설 3 창업 효능감 → 창업의지 0.534 0.061 8.707 0.000 채택

　

R2 Q2

　
　
　

창업 효능감 0.663 0.519

창업의지 0.567 0.443

SRMR 0.057

4.11 구조모형의 이질성 분석

본 연구는 PLS-SEM 분석을 확장하여 액티브 시니어의 창업

역량–창업 효능감–창업의지 프레임워크가 동질적이지 않다는 

가정하에 PLS-POS(Becker et al., 2013)를 이용하여 예측지향적

인 시장세분화가 실시되었다(Haverila et al., 2020; Liebana- 
Cabanillas, & Alonso-Dos-Santos, 2017). PLS-POS는 잠재변수에 

대한 정규 다변량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군집분석에서와 같이 

세분화를 위한 선험적 변수 없이 제시된 구조모형에 사용된 

모든 변수를 사용하여 시장세분화가 가능하다. 즉, 군집분석

에선 창업역량을 이용한 시장세분화가 실시되나, PLS-POS를 

사용 시에는 창업역량, 창업 효능감, 그리고 창업의지의 모든 

변수가 동시에 이용된다. 

R²(높을수록 좋음), SRMR(1 미만이어야 하며, 낮을수록 좋

음), GoF (√(AVE * R²)) 지표 등이 PLS-POS 분석 결과 도출

된 세분집단의 수를 결정하는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Becker et al., 2013; Haverila et al., 2020; Liebana-Cabanillas, & 
Alonso-Dos-Santos, 2017). 이때, 도출된 세분집단의 최소 수는 

50개이다(Hair, Jr et al., 2016). 
PLS-POS에서 세분집단의 수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2집단과 3집단을 도출하도록 한 결과, R², SRMR, 
그리고 GoF 지표 등의 설명력이 3집단보다 2집단에서 더 나

은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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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PLS-POS를 통한 세분집단 결정 기준

따라서 <표 7>에서와 같이, 2집단을 기준으로 다중집단분석

(multi-group analysis, MGA)이 실시되었으며, 응답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변수(통제변수)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MIMIC (Multiple-indicators Multiple-causes; MIMIC) 모형을 이

용한 분석이 실시되었다(<표 7 참조>). 이러한 분석이 실시된 

이유는 성별과 교육(Nowiński, et al., 2019), 결혼 여부(Lose & 
Kwahene, 2021) 등의 인구통계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한다. 분석은 2단계로 실시되었다. 
1단계 인구통계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2단계 

인구통계적 특성과 창업역량, 창업 효능감이 함께 포함되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2단계로 분석이 실시되었다. 1단계

에서 인구통계적 특성→창업의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R²POS S1=0.061, R²POS S2=0.229이며, POS S2에서 성별

(p<0.01), 연소득(p<0.05), 재취업교육 여부(p<0.01), 창업교육

(p<0.01) 등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조직

역량과 기능역량이 함께 투입된 2단계 분석에서 성별,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연소득, 직종, 직위, 재취업교육 여부, 그리

고 창업교육 여부 등의 인구통계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

는 영향은 비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PLS-POS를 통한 세분집단 분석 결과#

경로
POS S1
(n=193)

POS S2
(n=240)

차이결과

성별 → 창업의지 0.082n.s. 0.029n.s. n.s.
연령 → 창업의지 -0.058n.s. -0.027n.s. n.s.

결혼 여부 → 창업의지 -0.081n.s. 0.012n.s. n.s.
학력 → 창업의지 -0.034n.s. 0.021n.s. n.s.
연소득 → 창업의지 -0.111n.s. -0.004n.s. n.s.
직종 → 창업의지 0.009n.s. -0.017n.s. n.s.
직위 → 창업의지 0.045n.s. 0.015n.s. n.s.

재취업교육 → 창업의지 -0.002n.s. 0.034n.s. n.s.
창업교육 → 창업의지 0.092n.s. 0.007n.s. n.s.

조직역량 → 창업 효능감 0.749** 0.056n.s. p<0.01
조직역량 → 창업의지 0.572** -0.159** p<0.01

기능역량 → 창업 효능감 0.123** 0.846** p<0.01
기능역량 → 창업의지 -0.065n.s. 0.552** p<0.01

창업 효능감 → 창업의지 0.091n.s. 0.511** p<0.01

R2

창업 효능감 0.690 0.792
창업의지 0.465 0.883

SRMR 0.055 0.045
Note: 성별(0=여성, 1=남성), 결혼 여부(0=미혼 및 기타, 1=기혼), 학력(0=전문대졸
이하, 1=대학졸이상), 연소득(0=2,000만원미만, .6=9,900만원이상), 직종(0=생산, 영
업, 1=사무, 관리, 연구), 직위(0=과장급이하, 1=차장급이상 및 기타), 재취업교육
(0=미교육, 1=교육), 창업교육(0=미교육, 1=교육)
# 2단계 분석 결과임.

분석 결과, 집단 S1은 창업에 필요한 조직역량이 창업 효능

감 (0.749, p<0.01)과 창업의지(0.598, p<0.01)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며, 창업 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집단이다. 한편, 집단 S1은 여성이 약간 많으며, 50-59세
의 비중이 높고, 기혼자와 대학교(재학) 졸업자가 많다. 그리

고 연간소득은 2,000∼4,000만 원 미만이 많으며, 근무 직종은 

사무직/관리직과 사원(대리)급의 비중이 높다. 
반면에, 집단 S2는 창업에 필요한 기능역량이 창업 효능감 

(0.846, p<0.01)과 창업의지(0.575, p<0.01)에 영향을 미치며, 
창업 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0.510, p<0.01)을 미치

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한편, MGA 결과, 모든 경로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출된 2집단별로 인

구통계학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S2는 남성이 약간 많으며, 50-59세의 

비중이 높으며, 기혼자와 대학교(재학) 졸업자가 많다. 그리고 

연간소득은 2,000∼4,000만 원 미만이 많으며, 근무 직종은 사

무직/관리직과 사원(대리)급의 비중이 높다. 한편, 집단 S1과 

S2 간에 인구통계적 특성의 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V. 결론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가 예비 창업자로서 가져야 할 창

업역량을 조직과 기능 역량의 2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조직역

량은 리더십,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의사결정의 5가지 

하위차원, 그리고 기능역량은 경영전략, 마케팅, 사업계획서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론, 
계획행동이론과 사회인지이론 및 자기효능감 이론을 통합한 

창업역량-창업 효능감-창업의지의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창

업을 고려하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5.1 이론적 시사점

첫째,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에 근거하

여 창업역량을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창업가의 지식

(knowledge), 능력(ability), 기술(skills)로 정의하고(Asree et al., 
2010; Swanson et al., 2020), 이러한 역량이 자원이 될 수 있

다고 주장한다(Adler & Kwon, 2002). 액티브 시니어들을 대상

으로 한 본 연구의 이러한 주장은 액티브 시니어들이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조직역량과 기능역량으로 측정하여 창업 효능

감과 창업의지를 높이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자원매칭원칙(Resource-matching principle)의 주장을 뒷받침한

다. 자원매칭원칙은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업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적절하게 

할당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Keller & Block, 1997). 
자원매칭원칙에 근거하면, 창업조직역량과 창업기능역량의 

효과는 창업 효능감과 매치가 될 때, 창업의지를 높이는 중요 

　
　
　
　

K=2 　 K=3 　 　

POS S1
(n=193)

POS S2
(n=240)

POS S1
(n=187)

POS S2
(n=192)

POS S3
(n=54)

R²
창업 
효능감

0.690 0.790 0.829 0.727 0.269

창업
의지 

0.428 0.878 0.768 0.853 0.664

SRMR
　

0.064 0.057 0.056 0.056 0.114
GoF 0.659 0.820 0.812 0.787 0.554



액티브 시니어의 조직과 기능적 창업역량: PLS-POS를 이용한 창업 효능감과 창업의지의 이질성 관계 확인

벤처창업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80호) 25

요인이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창업 효

능감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 시, 예비창업자들의 개인적 상

황이나 과업에 따라서(Keller & Block, 1997; Swanson et al., 
2020) 개인과 실무 차원에서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창업교육을 위한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둘째,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이용하여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

여 창업교육을 위한 예비활동 및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를 설

명하였다(Ajzen, 1991).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생변수

인 창업조직역량과 기능역량, 그리고 내생변수인 창업 효능감

의 설명력은 56.7%로 중간 정도 이상으로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창업 연구 상황에서 TPB가 적절하게 사용되었으

며, 이론의 타당성을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Drnovšek et al., 2010)과 자기효능감 이론(Bandura, 1982)에 근

거하여 창업을 위한 창업 효능감이 창업의도를 높이는 중요

요인임을 설명하였다. 창업 효능감은 개인이 창업하기에 앞서 

내적(퍼스낼리티)와 외적(환경) 제약과 가능성에 대하여 갖고 

있는 확신적 신념의 평가를 포함하는 과업구체적 개념

(Drnovšek et al., 2010) 또는 창업을 달성할 수 있다는 개인 

능력의 확신(Segal et al., 2005)이다. 따라서 사회인지이론과 

자기효능감 이론은 예비 창업자가 자신의 창업역량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창업 효능감을 높이고, 그 결과 창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해준다.

5.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를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이전의 시

니어 세대와는 달리 활동적이며, 적극적인 40~64세의 소비계

층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창업 효능감이 역량과 창업의지 간

의 관계에 있어서 부분과 완전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 효능감이 창업에 대한 기회를 발견

하고 창업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투자하기로 한 결정의 중요

한 동인(Cassar & Friedman, 2009)이라는 것을 지지한다. 따라

서 창업을 준비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창업 마인드를 제고

시키기 위한 창업교육이 개인과 기능역량의 제고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론에 근거하여 창업역량을 개인

과 실무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PLS-POS 분석 결과, 
조직역량과 기능역량의 중요도를 고려한 상이한 믹스가 창업 

효능감과의 매치를 통하여 창업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결

과를 보여준다. 즉, PLS-POS 분석 결과는 창업조직역량을 통

하여 창업 효능감과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집단과 창업기능역

량을 통하여 창업 효능감과 창업의지, 그리고 창업 효능감을 

통하여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집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창업역량에 대한 욕구-
결과의 패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창업교육이 시행될 필요

가 있음을 설명해준다. 즉, 집단별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직역량이 필요한 집단을 위한 

창업교육은 창의성, 의사소통, 리더십,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

결정 역량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기능역량을 중시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경우엔, 경영전략, 마케팅, 그리고 사업계획

서 수립 및 작성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

며, 이를 위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창업진흥원 조사 ‘2020년 1일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1인 창조기업 업종 기준 전체연령 중 대표자의 출생연도는 

‘61~‘70년(50대, 35.9%)과 ‘71~‘80년(40대, 33.3%)의 비율 

6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51.16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40세 이후에 퇴

직하고 생계를 위한 재취업과 창업을 해야 하는 액티브 시니

어들을 위한 창업교육이 상이한 역량 믹스를 통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5.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가 많은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들로 구성

되어 연구 결과가 시니어 전체까지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생/청년들과 같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창업역량 하위요인을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조직역량과 기능역량으로 구분하고 총 7개 요인으로 분석하

였으나, 기능역량 중 재무역량 요인, 그리고 정부정책 등과 

같이 창업 효능감과 창업의지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 변수를 

포함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가족 및 정부의 지원 등

과 같은 변수들을 포함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를 설문의 대상으로 실시되어 

창업역량과 기업가정신 및 창업 효능감이 실제 창업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창업가

와 예비 창업자 간의 창업역량-창업 효능감-창업의지의 프레

임워크에 대한 차이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액티브 시니어들이 왜 창업을 고려

하는가를 반영하는 변수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취업교육과 창업교육 여부의 2개 변수를 

고려하였으나, 이들 변수가 연구모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창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선행변수(예, 현 직장에서의 직업 및 미래 안정성 또는 불

안감)(Delanoë‐Gueguen & Liñán, 2019)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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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Seniors’ Organizational and Functional Entrepreneu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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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a start-up policy that includes start-up education and support for active seniors with various 
careers who try to change their careers before and after retirement.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divided the factors affecting the 
entrepreneurial will of active seniors into entrepreneurship organizational and functional competency and identified the effect of these 
competencies on entrepreneurial 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e proposed model, start-up competency is divided into 
organizational competency (leadership, creativity problem-solving, communication, decision-making) and functional competency 
(management strategy, marketing, business plan). And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ial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competency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Meanwhile, PLS-POS analysis was performed to 
uncover the heterogeneity and pattern in the proposed structural model.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 help of an online survey 
company from November 27 to December 15, 2020 for the active senior age group from 40 to under 65 years old. Data were collected 
from a total of 433 panelists and analyzed using SPSS 22.0 and SmartPLS 3.3.7 program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finding shows that the entrepreneurial organizational and functional competencies of active 
seniors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entrepreneurial efficacy. Second, the result shows that entrepreneurial organizational and 
functional competencies of active seniors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rd, the findings show that 
entrepreneurship efficacy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findings of PLS-POS show that entrepreneurship education needs to be carried out by identifying the needs that require 
entrepreneurial organizational and functional competency when training for entrepreneurship competency. In summary, the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are to determine what the competency factors are for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 to increase the policy direction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o develop policies to enhance the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of active sen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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